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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호고 출신으로 일본에서 성공

신화를 쓰며 지도자로 이름을 날리던 윤

정환(41사진) 사간도스감독이갑자기사

령탑에서물러났다

일본프로축구 사간도스는 지난 8일 구

단 공식 홈페이지를통해 윤정환 감독과

의계약을 7일자로해제했다고밝혔다

갑작스런해임은 선수편애에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간도스 관계자는 9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감독의 사

임은전술적견해차나구단직원과의갈등

이아니라지도방식때문이라고말했다

이관계자는 관심과배려가문제였다

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문제

가없지만그렇지않은선수들에게는문제

가있었다고말했다 그러면서올해브라

질월드컵휴식기에10차례가까이면담하

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으나 윤 감독이

뜻을굽히지않았다고강조했다

교도통신은구단측의더구체적인설명

이 없어 오히려 의문을 더 많이 남겼다고

보도했다

윤 감독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나와 구

단이 각자 발전할 길을 찾았을 뿐이라며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말을

아꼈다

윤정환은 2011년 사간도스지휘봉을잡

아 바로 2부에서 1부 리그로 승격시켰다

사간도스는 2012년 J리그 5위 지난해 일

왕배대회 4강에오른데이어올해는선두

를달리며우승기대를부풀리고있다

연합뉴스

J리그 1위 윤정환감독사퇴왜?

금호고출신돌연사임궁금증

구단관계자 선수편애 주장

언론들 구단설명더큰의혹

안산단원고탁구부가세월호침몰사고

의아픔을딛고제47회문화체육관광부장

관기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여자고

등부단체전에서우승했다

단원고(김민정노소진박세리박신

해서채원이지은조은진)는지난 8일경

북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고등부단체전결승에서울산대송고

를 41로따돌리고우승했다

4월16일같은학교 2학년학생들이수학

여행을떠났다가세월호침몰사고를당한

단원고는사고가일어난다음날역시대송

고를따돌리고서전국남녀종별선수권에서

우승을차지한데이어또다시 눈물의우

승을 일궈냈다 이 대회 여고부 단체전에

선4년연속정상자리를지켰다 연합뉴스

단원고 세월호아픔딛고탁구대회우승

문체부장관기女단체전

신지애(26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

(JLPGA) 투어 메이지컵(총상금 9000만엔)

우승을차지했다

신지애는 10일 일본홋카이도의삿포로

국제골프장 시마마쓰 코스(파72 6473야

드)에서열린대회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우승했다

6월니치레이레이디스이후약두달만

에시즌 2승째를거뒀다우승상금은1620

만엔(약 1억6000만원)이다

JLPGA 투어 통산

7승째를 거둔 신지애

는 테레사 루(대만)를

2타차로앞섰다통산

7승에는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대회를 겸한 미즈노

클래식 2승이포함돼있다

이번시즌부터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활동을중단하고JLPGA 투어에전념

하는 신지애는 시즌 상금 5000만엔을 돌파

(555만7333엔)하며JLPGA투어시즌상금

순위 5위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까지 올해

JLPGA 투어 21개대회에서한국선수가

9승을합작했다 연합뉴스

황중곤(22혼마사진)이 한국프로골프

(KPGA) 투어대회에서첫우승의기쁨을누

렸다

황중곤은 10일대전유성컨트리클럽(파

70 6864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

어 제1회 매일유업오픈(총상금 3억원) 마

지막날 4라운드에서버디 5개와보기 2개

를묶어3언더파67타를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의 성적을 낸

황중곤은 공동 2위를 6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우승했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

어 제1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총상

금 5억원)에서는 이정민(22비씨카드)이

3차 연장의 접전을 벌인 끝에 정상에 올

랐다

이정민은 10일 경북 인터불고 경산 컨

트리클럽(파73 6787야드)에서열린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70타를 쳤

다

최종합계10언더파 209타를기록한이정

민은 김보경(28요진건설)과 동률을 이뤄

연장전까지치른끝에우승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메이지컵 정상
<JLPGA>

12언더파우승시즌 2승째

5000만엔획득상금순위 5위

황중곤이정민시즌첫승 산뜻

매일유업교촌허니레이디스오픈우승

지난 8일 경북 인터불고 경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김민선이홀인원볼을들어보이고있다 연합뉴스

김민선 행운의 홀인원

황중곤 이정민

<KPGA> <KLPGA>


